
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이달 6일

까지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미래문

화자산발굴단 시민 참가자를 모집하

고 있다.

미래문화자산은 등록문화재는 아

니나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

는 유 무형 자원을 뜻한다. 시민 참가

그룹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서귀포

105개 마을 내 미래문화자산 발굴,

현장답사, 기록화 작업을 벌인다. 문

화도시 서귀포 블로그에 자세한 내

용이 올라있다. 문의 767-9505.

세이레아트센터가 동네 극장을 꿈

꾸는 연극 교실 을 연다.

제주 거주 3년 이상인 직장인을

대상으로 한 이번 연극교실에선 기

초 이론 수업, 신체 감각 훈련, 호흡

발음 발성 등 기초 실기, 즉흥극 상

황극 모노로그 다이얼로그 등 기초

실습, 연극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워

크숍 공연으로 짜여진다. 참가자는

이달 5일까지 e메일(sayre21@

hanmail.net)이나 페이스북 댓글로

신청받는다. 문의 010-2689-8911.

제주시는 문화도시사업 프로그램으

로 김석윤 가옥을 활용한 문화공간

인 화북동 수눌당에서 이달 7~8일

제주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

이 시인학교 를 운영한다.

이번 시인학교엔 김륭, 이안, 나비

연, 송선미 등 동시작가 4명이 어린

이들과 시를 읽고 쓰고 나누며 일상

에서 시심을 키우는 문화 창작 프로

그램을 이어간다. 참가비는 2만원이

다. 참가자는 제주착한여행 홈페이지

로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.

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초등학교

4~6학년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

인 창의야 나랑 놀자-콕콕 박물관

프로그램을 마련했다.

콕콕 박물관 은 전시 자료를 학예

연구사가 소개하고 강사들이 체험프

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

다. 11월 16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

등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참가자

들에겐 감물염색 파우치 만들기 등 교

육 키트를 제공한다. 홈페이지로 선착

순 접수하고 있다.

1991년 시작돼 25회째를 맞는 2020

제주미술제가 제주미술제조직위원회

(위원장 유창훈 한국미술협회제주도

지회장)와 제주도립미술관 공동 기

획으로 치러진다. 이종후 작가가 예

술감독을 맡아 종전 미술단체 회원

작품을 소품 위주로 나열하던 방식

에서 벗어나 미술동인 등 미술 단체

를 중심으로 해방 후 제주미술사를

수집, 전시하는 기획전으로 준비되고

있다.

이번 미술제는 제주동인(濟州同

人) 을 주제로 11월 24일부터 2021

년 1월 24일까지 도립미술관 1~2기

획전시실, 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.

상설 장리석기념관을 제외하면 사실

상 전관을 이용하고 전시 기간도 두

달 동안 잡혔다.

전시는 제주동인의 시작 , 동인

에서 협회로 , 서예특별전 3개로

짜여졌다.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

발족을 시작으로 60여 년이 흐르는

동안 여러 동인과 협회로 발전해온

제주미술사를 온 오프라인 전시로

보여준다.

제주동인의 시작은 제주 최초 란

수식어가 각각 따라붙는 현대미술

동인 관점동인 , 청년작가 동인 돌

맹이회 , 민중미술 동인 그림패 보

롬코지 , 지역연고 동인 산남회 ,

여성미술인 동인 에뜨왈회 의 어제

와 오늘을 작가 인터뷰, 현장 작품

전시 등으로 담아낸다. 관점동인과

보롬코지는 현재 해체된 동인이다.

동인에서 협회로 는 제주를 거점으

로 5년 이상된 동인과 제주미술제조

직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미술협회제

주도지회, 탐라미술인협회, 한국미술

협회서귀포지부, 한라미술인협회 등

의 작품을 아카이브와 영상 전시로

풀어낸다. 서예특별전 역시 서예단체

작품을 영상 전시로 선보인다.

제주미술제는 민선 7기 문화분야

공약 중 하나다. 2017년부터 격년으로

컨퍼런스(홀수해)와 전시(짝수해)를

번갈아 진행하고 있다. 진선희기자

땅을 파서 못을 만드는데 30일 동안

사역을 살피시니 그 노고를 무엇으

로 보답할까. 돈을 싫어하시니 비석

을 세워 본받네(鑿地爲澤 三旬視役

何以酬勞 非金是石). 제주시 한경면

저지리에는 이같은 한문 비문이 새

겨진 빗돌이 있다. 1932년 4월 20일

저지리 향원(鄕員)이 세운 수감고

귀현기념비(水監高貴現紀念碑) 다.

물이 귀했던 제주섬의 현실을 보여

준다.

제주대학교박물관(관장 오상학)

이 저지리 기념비 등 제주의 물에 대

한 역사 자료와 변천사를 담은 특별

전을 열고 있다. 지난달 26일부터 시

작된 제주의 물 이다. 상수도 보급

으로 소중함을 잊고 지냈으나 근래

강정정수장 사태에서 확인하듯 필수

재로 일상과 함께해온 제주 물의 어

제와 오늘을 살필

수 있는 자리다.

전시는 4부로 짜

여졌다. 물이 있

는 곳, 삶의 터전이

되다 편에는 외

도동유적지 우물

3D영상과 영주

지 , 탐라지 , 완

당집 등 고문헌

자료를 통해 조선

시대까지의 물에

관한 역사 기록을

소개했다. 제주에 분포하는 물 관련

비석 탁본 10점도 나왔다. 트멍나민

물질레 가사주 란 이름으로 물팡과

물허벅, 촘항과 물부조 문화 등 소중

한 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던 제주 사

람들의 생활문화와 유물도 전시했다.

제주가 품은 물, 자원이 되다 에는

중문 광배기 논 일대 수로조성 계약

문서(1918년, 개인소장), 장전리 공

동정호기지(共同正浩基地) 매매문

서(1936년, 장전마을회), 어승생저

수지 개발 구상도 등 수자원을 활용

한 물 개발 역사를 들여다봤다. 제

주 미래자원, 제주의 물 편은 제주

물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한 물 관

련 콘텐츠로 삼양동 샛도리탕의 하

루(영상), 조천 용천수길, 미술 작품

등을 배치했다.

관람은 평일 오전 10시~오후 4시

(점심시간 제외) 가능하다. 단체 관

람과 해설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. 국

립대학육성사업으로 마련된 전시로

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있다. 전

시는 12월 31일까지. 11월 9일부터

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전시

로도 만날 수 있다. 문의 754-2243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해가 지고 사위가 어둑해지면 물 아

래 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. 그

찰나,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진다.

바다 속 물고기와 똑같이 낚싯대를

드리운 이도 비를 맞는다.

제주 김강훈 작가의 제3자의 기

호-비(雨) 는 이같은 풍경을 적어놓

은 짤막한 작가노트에서 출발하고

있다. 세계의 만물은 너나없이 동등

한 법, 김 작가는 비오는 밤에 그 이

치를 깨닫는다.

지난달 26일 시작돼 11월 13일까

지 돌담갤러리(제주시 중앙로 KEB

하나은행 지하1층)에서 진행되는 이

전시엔 캔버스에 아크릴물감과 레진

을 사용해 그려낸 그림들이 나왔다.

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에 바닥을 향해

일직선으로 내려앉는 비는 주변의 풍

광을 삼켜버린다. 우리는 온전히 비

의 리듬에 몸을 맡기거나 먼 우주에

서 날아온 액체 방울이 하강하는 장

면을 조용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.

김유정 미술평론가는 우리의 인

식대로라면 인간의 느낌으로 사물

에 작용하는 객관적인 자연현상들

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겠지만, 김강

훈은 오히려 감정이입을 배제한다

면서 제3의 작용을, 그 느낌을, 그

순간의 감정대로, 욕구대로 드러낸

다 고 했다. 진선희기자

문 화2020년 11월 4일 수요일8

고재만의

<227> 구성: (사)제주어보전회

멩이 멘.

녜 저.

하르바지 멘.

녜 저.

하르바지 멘.

고재만 화백

* 제주어 풀이

땅 파서 못을 만드니 그 노고 얼마나 클까

저지리의 수감고귀현기념비 탁본.

문화가 쪽지


